	통권 제 779호
	주님 수난 성지 주일
	March 16, 2008 (가해)

	주일미사:  일요일 오후 12:30 

           (St. Patrick’s Parish)

미사후 모임: 일요일 오후 1:30 (친교실)
레지오: 월요일 오전 10:30 (St. Joseph Hall)
	유타 한인 천주 교회

(http://club.catholic.or.kr/kccu)
	주소: 1068 West 400 South

     Salt Lake City, UT 84104
본당신부: Father Stanislaw Herba
본당전화: 1-801-487-8960
       1-801-521-6831
사목회장: 이종욱 아오스딩(487-8960)

성모회장: 정은주 베로니카 (264-4226)
E-mail: pchanho@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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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봉사자

주님수난성지주일
 (3/16)
예수 부활 대축일
(3/23)

해설

최병주 (도미니카)
최병주 (도미니카)
제 1 독서

윤인우 (베네딕토)
강대명 (토마스)
제 2 독서

박찬호 (바실리오)
김천기 (베드로)
성혈

이종욱 (아오스딩)
이영숙 (젬마)
강은희 (젬마)

김정선 (희순루시아)
기도

정은주 (베로니카)
안정선 (안셀모)
복사

김정대 (베드로)
최욱진 (토마스)
김정대 (베드로)

황덕현 (다미아노)
봉헌

유동영 (세실리아)
김   정 (로사)
성준경 (바오로)

김선화 (엘리사벳)
반주
정선영 (이레네)
민기연 (바바라)
정선영 (이레네)

민기연 (바바라)
(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이번주 (3/16)

115
217
155
115
다음주 (3/23)

129
218
179
134
( 다과준비

이번주 (3/16)
오준화 (카밀라) 가정
다음주 (3/23)
POT-LUCK  C
김정선(루시아), 김정(로사), 김현희(아네스), 이을라(데레사),
윤상민, 박종수, 이안나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미사 중에 우리는 무척 긴 수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난 받는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서지 역시 고통의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상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십자가도 묵상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 4-7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 화답송
◎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대나이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자를 구하시겠지. 주님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나이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나는 주님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6-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다.)
(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   마태복음. 26,14 - 27,66
(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지난주 우리의 정성

주일헌금

감사헌금

교무금

미사책

260
360
18
( 생명의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영적 묵상이 될 수 있는 오늘의 복음은 선택을 강요받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천지를 뒤흔듭니다. 그 시각 지도자들의 간교한 음모가 은밀하게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너머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배신의 불길이 강열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고독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자 몸부림치십니다. 그 순간 달콤한 현실적인 유혹의 강한 손길이 그분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무죄를 확신하십니다. 하지만 현실타협이라는 얄팍하고 비열한 욕망이 그분을 더욱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맞닥뜨리신 현실은 그 어떤 망설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립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고독한 순간을 사셔야만 했고, 비열하고 간교한 인간의 욕심 앞에서 당신 스스로 무력한 자가 되면서까지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인내하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을 십자가 위에 처형하고 승리를 노래하던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미소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회개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오히려 얼마나 인간을 더 깊이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끝맺음하기 전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렇듯 사랑이 넘치고 자애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매순간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이 선택의 기준점이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그분처럼 행복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닮고자하면서도 인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이라고 자기변명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왜곡된 삶에 이미 길들여지거나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 54)라고 고백한 백인대장의 외침을 이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선택이고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가 분명할 때만이 장밋빛 현실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단호한 결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
	
	( 본당소식 및 안내

• 교무금 내역: 이정면/이을라, 안초희, 윤인우/윤아네스, 박종석/박병주
•  2008년도 견진성사 준비를 위한 교리교육이 3월 30일부터 매주 주일오전 11시, St. Joseph Hall에서 시작될 예정이오니 이종욱 아오스딩 사목회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목회 임원 명단
사목회장

이종욱
아오스딩
487-8960
자문위원
이정면

어거스틴
521-7656

자문위원
강대명

토마스

521-6831

자문위원

박종수

베드로

263-8866

자문위원

김천기

베드로

523-6179

총무

박찬호
바실리오
440-0034
재무

전상웅
프란치스코
264-4226
재무차장

김일주

도미니꼬
520-979-9162

전례부장

강은희

젬마

521-6831
선교부장

안정선
안셀모
897-7313
성가대장

유동영

세실리아

572-6949

교육부장

정경완
토마스
272-2905
레지오단장
김   정
로사
733-9791
성모회장

정은주
베로니카
264-4226
청년회장

황덕현
다미아노
213-249-3626
( 광고

이조

Owner: 이운영(마이클), 이정민(미카엘라)

Phone: 474-0047

Address: 3300 S. 700 E,

Salt Lake City
대한여행사
Owner: 박종수(베드로)
Phone: 263-8866
Address: 3900 South 292 East
Salt Lake City
파레스마켓
Owner: 정귀경(레베카)
Phone: 973-7055
Address: 3500 S. Redwood Rd.
Salt Lake City
떡집
Owner: 오준화
Phone: 985-2991
Address: 255 South State St.
Clearfield
장수장
Owner: 한영순(엘리자벳)
Phone: 467-7778
Address: 2701 South State St.
Salt Lake City
Best Burger
Owner: 최병주(도미니카)
Phone: 295-0222
Address: 1015 North 500 East
North Salt Lake
Norge Village Laundromat
Owner: 이종욱(아오스딩), 

           이영숙(젬마)
Phone: 487-8960
Address: 825 East 2100 South
Salt Lake City
Realtor

Owner: 김영 (율리안나)

Phone: 801-450-1842

Address: 448 E Winchester Suite 425 Murray
Fantastic Sams (미용실)

Owner: 우성숙(엘리사벧)

Phone: 263-0983

Address: 655 West 5300 South

Murray, UT84123
Dirk's Dry Cleaners
Owner: 장인철
Phone: 487-8548
Address: 1871 South 700 East
Salt Lake City
Ocean City Chinese Cuisine

Owner: 유항량 (베드로)

Phone: 801-278-6898

Address: 1919 E, 4800 S,

UT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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